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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라이브쇼핑, 기라로쉬 FW 신상품 출시… 클래식 감성 재해석

	□ 7일 저녁 8시 30분 캐시 울 블렌디드 니트를 시작으로 FW 상품 순차 론칭
□ 전통 수트 중심의 브랜드에서 클래식 캐주얼로 라인업 확장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남성복 브랜드 '기라로쉬(Guy Laroche)'의 2026 FW 신상품을 선보이며 라인업 확장에 나선다. 

기라로쉬는 1957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디자이너 브랜드로,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절제된 우아함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작년 가을 국내 남성복 라이선스를 확보해 기라로쉬를 단독 론칭했으며, 이번 FW 시즌에는 상품군을 늘리고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의 물량을 준비하는 등 브랜드 육성에 속도를 낸다.  

첫 방송은 오는 7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되며, ‘캐시 울 블렌디드 니트’와 ‘울 블렌디드 니트 재킷’을 동시에 선보인다. 캐시 울 블렌디드 니트는 내몽고산 캐시미어와 호주산 메리노울을 사용해 부드러운 착용감과 뛰어난 보온성을 갖췄으며, 울 블렌디드 니트 재킷은 니트의 편안함과 재킷의 단정한 실루엣을 함께 담았다. 두 상품 모두 기라로쉬의 클래식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최근의 비즈니스 캐주얼 트렌드를 반영했다. 

기라로쉬는 이번 FW 시즌부터 정장 중심의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니트와 재킷, 팬츠 등 클래식 캐주얼 상품 구성을 강화했다. 출근부터 주말 외출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통해 변화하는 남성 고객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또 이탈리아 디노필라테 원단을 적용한 프리미엄 수트도 준비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이번 니트 방송을 시작으로 워싱 재킷, 팬츠, 베스트, 수트 등 10여 종의 FW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신세계라이브쇼핑은 남성 패션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기라로쉬를 비롯해 단독 브랜드인 신세계맨즈컬렉션 등 차별화 브랜드를 잇따라 선보이며 남성 패션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트부터 비즈니스 캐주얼, 데일리 웨어까지 아우르는 상품 구성을 통해 남성 패션 고객 접점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 관계자는 “최근 남성복 시장은 정장 중심에서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기라로쉬 역시 이런 트렌드에 맞춰 클래식한 감성을 유지한 캐주얼 상품 비중을 확대했으며, 앞으로 신세계맨즈컬렉션과 함께 차별화된 남성복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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